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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불문하고가상공간에서의자기역할과권리를강화시키는것이바로

개인입지를굳히는길이다. 

성공은기회를포착해서얻어지는것이지적당히남의지식을빌려온

다고해서얻어지는것이아니다. 이제부터는개인의자기혁신과기업의

경 합리화도작은아이디어창출과인터넷기술의완벽한활용과정을

통해얻어질수있다. 21세기의성공적인비즈니스도전자상거래의핵심

기술과무한한가능성을이해하지못하면기 하기어렵게되었다. 

컴퓨터가인류사회의모든것을순식간에바꾸어놓았고, 지금도그

변화의소용돌이가전세계를휩쓸고있다. 그누구도속단할수없는21세

기가인터넷을매개로지구촌통합의의지를불태우며우리눈앞에성큼

다가와있다. 이같은와중에서네트워크세 가우리사회의중심세력으

로자라고있는것이다.

내홈페이지를기웃거리는상담요청자들은 부분‘N세 ’들이다.

이들의관심은사이버공간을날아다닐권리를차지하는데있다. 이N세

들과진지하게 화를나누면서나는충격적일만큼귀중한경험을얻

고있다. 차제에이 화록을묶어‘가상공간의권리를잡아라’라는제목

의책을쓸작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100문100답’이될지모르겠다.

《21세기에는지식재산권으로승부하라》는매년수정증보판으로거듭날

것이다. 원고를집필할때마다옆에서도와준친구김성길과비서김민정

씨, 저자의서툰작업을긍정적으로평가해준조선일보가족들에게진심

으로감사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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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컴퓨터를만난사람들일수록애가탄다. 강박관념으로공연

히초조해지기도한다. 나이드는현실자체가두려울겨를도없이새로운

세기를맞으며이미‘사이버세상’이어리둥절할만큼하루가다르게달

라지고있으니그럴수밖에없으리라.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의

사, 작가, 디자이너같은전문직종사자조차사이버세상에익숙하지않으

면살아남기어려운세상이다. 사이버공간이이미단순히거래정보를제

공하던인터넷1세 를지나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시장으로그무

한한가능성을열고있기때문이다. 기업의종합상사란개념도바뀌어

‘사이버종합무역상사’로변신하고있으며, 우리국세청마저도가상공

간안에서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의전모를포착하지않으면세금을거

둬들이기가어려워졌다.

이제부터는자신의지식재산에꾸준히투자하지않으면아예세상을

이해할수조차없게될지도모른다. 이것이아무리많은돈을주고도살수

없는21세기의진정한모습이다. 신(新)지식재산권의개념을뛰어넘어

불과10년전까지도개인의권리로상상할수없던희귀한권리들이사이

버공간을휘젓고다닐것이기때문이다.

앞으로는급박하게변모하는지구촌의흐름을족집게처럼짚어내지

않으면도태되거나최소한의권리마저지키지못하게될것이다. 생존을

위해오직하나의효율적인방법은남보다앞서가려는노력뿐이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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